
선진국, 환경 관련사업 추진 활발
미국- 캐나다 대기질 개선 … EU는 건물 에너지성과 측정기준 통합

2003년 새로운 해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이 앞다퉈 환경보호 관련 사업과 법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 1월6일 미국 환경청과 캐나다 환경부가 양국간 국경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과거 10년 동안의 산성비·스모그 오염물질 저감 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경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력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4월까지 주정부·지방정부·주민들과 협의해 추진 가

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간 건물의 에너지성과 측정기준 통합 등에 관한 지침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건물의 에너지성과 측정을 위한 공통방법 채택, 에너지성과를 위한 건물의 최소기준

(requirements) 설정, 건물의 에너지성과 증명서,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검사 및 자문 등을 늦어도 2006년

1월4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오염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한 최초의 이산화황(SO2) 배출권 거래를 성사시켰다.

2002년 12월31일자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강소(江甦)성 소재 타이창(太倉)항 환경보호발전주식회사는 2003년

7월부터 난징(南京)시 소재 샤관(下關) 발전소로부터 1700톤의 이산화황 배출권을 매년 170만 위엔에 매입키로 했

다.

이산화화아 배출권 거래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미국 환경보호협회가 공동 추진한 4개성 3개시 오염물배출권거

래제 시범사업을 통해 강소성이 최근 제정했거나 제정중인 오염배출권거래 및 총량규제에 대한 일련의 규범을 기

초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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